
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
山會가 4월 정기산행으로 성북
구 정릉동쪽의 북한산北漢山을
등반하였다. 셋째 토요일인 1 9
일 옛 청수장 뒤의 등산로 입
구인 정릉4동 1 0 2 0번버스 종점
에 1 0시 3 0분까지 3 0여 회원이
집결하였다. 세 갈래 등산로
중 가운데 대성문大城門쪽 등

산로를 택해 올라가 약수터를
지나 능선에 못미치는 지점에
서 식회를 하고 점심을 먹으며
준비해간 막걸리와 음료를 나
누었다. 이날 산행에는 요산회
의 중진 회원 여럿이 다른 일
정 등으로 불참하여 총원은 예
월에 비하여 다소 적었다.
북한산은 주봉 백운대白雲臺

의 높이가 8 3 6 . 5미터로 서울
일원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이
다. 다른 이름 삼각산三角山으
로도 널리 불렸는데 이는 주봉
백운대와 그 동쪽에 인접한 인
수봉仁壽峰, 남쪽의 일명이 국
망봉國望峰인 만경대萬景臺가
삼각으로 솟아 있대서 생긴 이
름이다. 이를 삼봉산三峰山이
라고도 했고 백운대가 인수봉
을 업은 것이 어머니가 아이를
업은 형국이라 해서 부아악負
兒嶽이라 했고 워낙 화려한 산
이라 해서 화산華山 또는 화악
華嶽이라고도 하였다. 중생대
말기에 지층에 파고든 화강암
花崗岩이 지반의 상승과 침식
작용으로 표면에 드러났다가
다시 풍화작용을 받아 험준하
고 화려한 바위산을 이룬 것이
다. 그 웅장함이 서울의 진산

鎭山으로서 세계의 어느나라
수도 근교에서도 볼 수 없는
절경을 이룬다.
주봉 백운대에 오르면 서울

시내와 근교가 한눈에 들어오
고 도봉산ㆍ보현봉ㆍ북악ㆍ남
산ㆍ관악은 물론 맑은 날에는
강화도 영종도 등 서해의 섬도
보인다. 인수봉은 암벽등반코
스로 등반가에게 인기가 높으
며 그밖에도 노적봉ㆍ염초봉ㆍ
영봉ㆍ문수봉ㆍ용출봉등 이름
난 봉우리만도 4 0여개나 된다.
능선으로는 북한산성의 성채가
8킬로미터에 걸쳐 둘러쳐 있는
데 성벽의 평균 높이는 7미터
이며 군데군데에 1 4개의 성문
과 암문暗門이 있다. 그 가운
데 대남문ㆍ대서문ㆍ대성문ㆍ
보국문ㆍ대동문ㆍ용암문 등이
원형을 유지하고 있다. 또한

비봉碑峰의 진흥왕순수비를비
롯해 북한산성 이궁지離宮趾와
진관사ㆍ문수사ㆍ태고사ㆍ일
선사ㆍ승가사ㆍ도선사ㆍ화계
사 등 많은 고찰과 문화유적이
산재해 있다. 1983년 도봉산道
峰山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
정되었는데 등산객과 일반시민
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연중
탐방객 연인원은 1천만을 넘는
것이 여러해 전부터이다.
점심식사 후 일부 회원은 계

속 등반하여 능선을 타고 대성
문에까지 이르렀으나 다수 회
원은 하산하였다. 다음 5월은
제3차 정기총회가 있는 달인데
산행지를 서대문구와 은평구에
걸쳐 있는 해발 2 2 0여미터의
백련산白蓮山으로정하였다.

<사진 權奇允ㆍ글 權炳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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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소재
한 추밀공파 정헌공ㆍ화산부원
군계 안동권씨목사공牧使公( 1 8
世 良)종중에서 3월 2 5일 전세
버스 2대로 여행하여 안동의
능동 시조묘소를 성배하였다.
권태영회장이 사정으로 동행치
못하여 권태석 상록회장과 권
태수 부회장이 권영식ㆍ권태균
이사와 함께 일행을 인솔하였
다. 참여 종원은 남자가 2 0명,
여자가 3 7명인데 특히 출가한
딸들이 많이 나와 성황이었다.
아침 9시에 양주역과 백석역

에서 각기 출발한 버스는 오후
2시에 안동시내의 태사묘太師
廟에 도착하여 알묘謁廟를 하
며 그곳 서재西齋에 상주하는
대종회 임원의 안내로 태사묘
에 관한 유래 설명을 듣고 다
시 서후면의 능동 묘소로 이동
하면서도 그 안내와 설명을 들

었다. 시조 태사공 묘소에는
마련해간 주과酒果를 베풀고
성배省拜를 하였다.
안동에서 시조유적 순례를

마친 일행은 동해안 영덕 방향

으로 이동하여 울진의 백암온
천에서 숙박하여 온천욕을 하
고 다시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
여 서울로 귀환하는 1박2일의
여정을 뜻깊게 소화하였다. 모
두가 시조묘소를 성배한 것을
은혜로워하며 좋은 여행을 하
게 된 것이 훌륭한 조상의 음
덕이라 입을 모았다.

<목사공종중총무 권혁찬>

양주 목사공후손 시조묘소 성배

▲ 성배를 마친 목사공종중후손들이시조 묘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.

근기요산회 4월 정기산행
서울 江北의 명산 북한산 등반

▲ 요산회원들이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.

▲ 대성문에 이른 세 회원이 기념사진을 찍었다.

지난 3월 1 3일 맛질 문회에서 결의 된 3가지 사항입니다.

안동권씨 복야공파 아옹공野翁公의 2자 거창공居昌公(審言 : 1502~1574) 후손의계보系譜를 2 0 0 7년 1 0월 1 0일 발간한 바, 사전에 오기가 없도록 힘썼으나
반질이 된 후에야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오고 있습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일괄 수합하여 먼저 전산원판電算原版을 수정하고 그 수정
부분을 별도 인쇄하여 간작間作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우송해드리고자합니다.
수정접수 : 2008년 6월 3 0일한
보 낼 곳 : 서울종로구필운동288-1 우편번호110-044 안동권씨종보사내거창공계보소
수정방법 : 수정부분을 복사하여 붉은 글씨로 수정내용을 기재할 것
문 의 처 : 02)723-4480 권기윤

011-9750-4855 권재종ㆍ016-234-1309 권종길
시간창고(타임캡슐)에 들어가 5 0 0년후의 자손에게 전할 편지형식의 글을 2 0 0 8년 중에 수합하기로 하였습니다. 진솔한 삶의 족적足跡이나 부탁의 전언등이
면 좋을 것입니다.
문 의 처 : 011-9750-4855 권재종ㆍ016-234-1309 권종길
세거비건립을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2천5백여만 원입니다. 세거비건립사업규모로 볼 때 위 금액으로는 모자랄 것같아 헌성금獻誠金을 모으기로 하였으며
헌성하신 분의 명단은 시간창고에 넣어 전하기로 하였습니다. 헌성금은시간창고 제작시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.
계좌번호: (농협)079-12-772491 권재종(거창공종중)으로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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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공계보 수정 및 시간창고 내용물 수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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